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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일본 과학기술 관련 경비 0.9% 증가 

일본 과학기술청은 1998년도 예산 정부안에 계상된 관계성청의 과학기술 관련 경비 총액이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3조 309억엔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재정재건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과학진흥비에서 4..9% 증가한 8,907억엔
을 확보하는 등 과학진흥을 국가의 중점시책으로 나타내는 한편, 게놈 관련, 뇌과학연구 등의 중점영역에 대하여 성청
간의 중복을 배제하고 연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엄격한 평가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더한층 효율
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2000년도까지의 5년 동안에 총 17조엔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의 달성에 대하여 재정사정의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계획의 재검토는 고려되지 않고 있
다」고 과학기술청 장관은 강조하는 한편으로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중점시책을 전개하고 관계성청의 연구분
야, 제도의 중복을 배제하며, 라이프사이언스와 정보, 지구과학, 환경 등 각 중점연구영역을 성청이 연계하여 노력할 것
을 명확히 하였다. 또 연구개발평가에 대한 국가의 대강적 지침에 기초를 두고 외부평가의 실시 등 평가체제를 정비, 연
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관련 경비의 주요 성청별 내역은, 문부성이 1조 3,111억엔, 과
학기술청이 7,401억엔, 통산성이 4,927억엔, 방위청이 1,442억엔, 농림수산성이 1,303억엔, 우정성이 605억엔의 순
이다. 

(日刊工業新聞 1997년 12월 27일자) 

싱가폴, 기술진흥 행동계획 발표 

싱가폴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노베이션 진흥에 대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교육에서부터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 건설, 관광, 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노베이션 운동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 벨리
에 미국 기업과 연계한 센타를 설치하는 외에, 벤쳐기업 육성에 파산법의 개정 등 제도면에서의 노력도 기울인다. 

이 계획은 싱가폴에서 열린 「국가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테오 치힌 교육부 장관이 밝힌 것이다. 계획 자체는 경제개
발청, 국가생산성·표준국, 국가과학기술청의 대표로 구성되는 팀이 1년전부터 작성해 왔다. 이 이노베이션은 개선, 제안

제도의 도입 등 제품·서비스의 혁신에서부터 대학, 연구 기관에서의 신기술개발로 사회전체적으로 운동화하려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정부조달에서의 국내에서의 이노베이션 중시도 주장하고 있는 외에, 특허신청의 대폭적인 증가도 전망
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기업과의 제휴촉진을 위한 실리콘 벨리에 대한 「싱가폴 센타」의 설치는 「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제개발청 차관은 말한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1월 8일자) 

일본 교육과학기술성이 맡은 역할 

여러가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본경제를 구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성장시킨 원동력의 하나가 「과학기술」이
라는 것을 틀림없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이 행정개혁의 결과, 2001년에 바뀐다. 개혁에서는 선두
주자의 길을 확실히 하고, 세계경제,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새롭게 발족하는 「교육과학기술성」
이 이러한 기대에 답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창조입국"은 꿈으로 끝나며, 일본의 미래는 빛을 잃게 될 것이다. 하시모토 
수상은 「창조적 과학기술의 추진은 21세기의 행정의 핵이며, 행정계획의 보석」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상의 생각대로 
「과학기술」이 일본의 21세기를 선도할 것 있을 것인가? 

국가의 산업, 경제, 나아가 사회생활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각국 모두 과학기술에 힘을 쏟아 경제력에 반영시키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권 발족시에 「미국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경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였다. 199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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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예산교서에서는 「차세대의 과학자·기술자 양성 프로그램」과 「정보 하이웨이 구상」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회의가 「국가이익에 있어서의 과학」을 작성하여 전략적인 도전을 전개 중이다. 

「국가이익에 있어서의 과학」은 국가의 기둥으로서 ①과학기술의 첨단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쉽을 유지, ②기초연구와 
국가의 목표를 일치, 연계시키며, ③기초과학·공학의 투자와 물적·인적·재정적 자원의 유효활용을 촉진하고 파트너쉽의 

육성, ④21세기를 위해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자의 육성, ⑤미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력 향상의 5개 항목을 내걸
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력이 떨어져 각국이 추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의 Top 유지, 국
력의 안정에 과학기술의 힘을 빠뜨려서는 안되다는 의사표시이다. 

영국도 앞으로 20년 동안에 실시해야 할 과학기술정책 「과학·공학·기술백서」를 1993년에 발표하였다. 잠재적인 과

학기술력을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연계시키고,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앞으로 10년에
서 20년 동안의 산업발전에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기술분야를 선정하여 과학기술투자를 우선시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실행하고 있다. 나아가 1996년부터는 기초적·전략적 연구와 산업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계획에 착수하

였다. 

프랑스도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경쟁력의 강화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환경보호분야 
등 사회의 니즈에 대응한 과학기술을 목표로 내걸고 노력하고 있다. 관민 연계강화, 기초연구의 추진, 우주·에너지 등 메

가 사이언스의 추진, 연구자의 육성이 중점과제이다.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으로 위치시키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사회의 발전, 하이테크산업의 육성
을 추진중이다. 제9차 5개년계획 (1996-2000년)에서는 2010년까지를 시야에 둔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2000년의 국
민총생산을 1980년의 4배, 2010년에는 2000년 목표의 2배로 할 계획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科敎擧國」(과학기술
과 교육으로 국가를 진흥한다)을 수행하며, 농업기술, 하이테크 산업기술, 식량양산기술, 정보화기술, 신약의 개발과 연
구 등을 중점항목으로 내걸고 있다. 

이 밖에 카나다, 독일 등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외국이 「국력의 유
지」, 「비약적인 발전」과 같은 목적달성의 중요부분에 「과학기술」을 위치시킨 가운데, 일본은 행정개혁회의가 문
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을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당초에는 과학기술청
은 문부성과의 통합에 반대하였다. 행혁회의의 「과학기술행정과 대학· 학술행정의 관계, 조직을 방향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는가」하는 히어링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구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대학 등의 개인의 발상과 함께 과학기술추진은 사회·경제적 니즈를 토대로 한 전략적·중점적인 연구개발

을 빠뜨리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해간다」라는 자세였다. 이에 대한 경위는 1956년의 과학기술청 설치법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국력을 높이는데는 「학술연구와 구별된 과학기술」이 필요하여 과학기술청을 설치한 것이며, 이것이 「통합
은 친숙치 않다」라는 입장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학기술청의 생각은 행혁회의 멤버의 일부에 받아들여져 과학기술을 추진하는 독립적인 「省」이 필요하다
고, 한때는 「과학기술성」구상이 부상하였던 것이다. 행혁회의의 중간보고 후, 자민당의 과학기술부회가 「과학기술
성」구상을 행혁회의에 낸 적도 있었지만, 결국 「통합」으로 결론이 났다. 하시모토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장
래를 그리는데 역점을 둔 것의 하나는 창조적인 과학기술행정의 정비이다.」라고 하며 새로운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과
학기술 행정체제가 탄생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1월 6일자) 

EU의 연구개발동향 

유럽연합(EU)은 각 가맹국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EU로서 연구개발(프레임워크)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9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산업경쟁력정책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유럽연
합의 경제성장을 회복하여 경제적 부활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산
업기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발표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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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쟁에 대한 대응 

·정보화사회의 출현 등 산업경쟁력에 관련되는 조건변화에 대한 대응 

·개발이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기술혁신의 성과(정보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등)를 융합시키는 것 

○ 유럽연합의 기본방침 

·유럽연합 및 가맹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행동한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은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

든 공공시책을 수미일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연구개발활동현황(제4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계획) 

「제4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계획」은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종합적 정책이다. 이 계획하에 십수개
의 상세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전단계의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동시에 합동연구센터(JRC)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
고 있다. 예산의 반 정도는 유럽연합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나머지 반 정도는 프레임워크계획에 대한 각국으로부터의 거
출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프레임워크 계획에 기초를 둔 연구개발지원액은 유럽연합제국 전체의 정부연구개발비 총액
의 약 4.3%(1988년)에 상당한다. 프레임워크 계획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연구개발추진활동의 목적 

·정보통신 운수와 에너지 관련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의 정비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제조하는 것, 또 인간적 요소를 고려한 근대적 생산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환경에 우

수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여 환경보전을 촉진하는 것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 특히 보건의료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등 

(2) 연구개발추진활동의 지침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
요로 하는 지식과 노하우를 가져오고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수행에 유용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3) 예산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활동은 모두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계획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속에는 상세 프로그램
에 관련되는 보조금 합동연구센터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가맹국의 증가에 따라 1995년 10월에 확정된 제4차 연구개
발 프레임워크계획의 예산은 아래와 같다. 

① 예산총액: 131억 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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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기간: 1994년 - 1998년 

③ 예산내역(단위: 억ECU) 

2. 과학기술 관련 조직 및 기관 

(1)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는 산하에 24개의 총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 관련의 것은 제12총국, 제13총국이 있다. 제12총
국은 과학·연구개발을 담당하며 합동연구센터(JRC)도 담당한다. 제13총국은 전기통신, 정보산업, 기술혁신을 담당한

다. 

(2) 유럽과학기술회의(The European Science and Technology Assembly: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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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3월 16일에 설립되어 위원회의 고급자문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의는 위원회에 의해 개인적 자격으
로 임명된 100명의 저명한 과학자, 산업계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 회의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EU의 연구기술
개발정책의 실시, 특히 프레임워크계획에 대히여 의견을 제출한다. 또 동 회의의 자발적인 의지로 연구기술개발정책이
나 과학기술일반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유럽과학기술포럼(The European Science and Technology Forum) 

사회경제적, 윤리적, 법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이 포럼은 연구자, 정치적 지도자, 정부조직의 대표자,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소집하여 세미나와 연구 등의 
회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과학문화유럽주간도 개최하였다. 

(4) 합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 

본부를 브뤼셀에 두고 벨기에의 기일(중앙원자력계측국), 독일의 칼스루이에(우라늄계열 원소연구소), 이탈리아의 이
스프라(시스템공학연구소, 환경연구소, 리모트센싱응용연구소, 안전기술연구소), 네델란드의 페텐(첨단재료연구소) 
및 스페인의 세빌리아(예측기술연구소)의 5개 도시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연구개발상세프로그램, 탐
구적 연구, 유럽위원회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보좌활동, 제3자기관과의 계약 등이다. 1992년 현재의 총종원 수는 1,900
명이다. 

3. EU 이외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직 

(1) EUREKA 계획 

EUREKA계획은 프랑스의 제창에 의해 1985년 11월에 발족한 연구개발계획이다. 범유럽적인 연구프로그램이며 유
럽 각국의 협력을 통하여 첨단기술에 기초를 둔 제조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유럽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기구(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ical Research: 
COST) 

1971년에 유럽각료회의에서 설치된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많은 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참가멤버의 공통적인 연구과제
에 도전하여 성과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EU의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럽의 과학기술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메카
니즘이다. 

(3)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ESF) 

유럽과학재단은 1974년에 설립되어 유럽 12개국으로부터 59개의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연구회의, 아카데미, 연구소
가 참가하고 있다. 유럽과학재단은 과학프로그램과 네트워크의 설립 및 유지, 유럽연구회의의 개최, 특정분야의 과학연
구프로젝트 활동의 지원, 유럽규모의 과학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한다. 

(4)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지역개발기금은 후진지역의 개발, 산업쇄퇴지역의 재활성화, 농촌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금이며, 198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이 기금 하에서 STRIDE로 불리우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약 4억 ECU의 
예산으로 아일랜드, 남유럽 등의 후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연구협력활동에 대한 참가, 연구자의 교류추진, 산
학관의 연구협력촉진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 INTA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Scientists from the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구소련제국의 과학자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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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93년 6월, 유럽연합 및 가맹국 12개국에 의해 비영리 국제단체로서 설립되었다. INTAS의 목적은 구소련 신독립국
가 및 서유럽제국의 고학자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구소련의 질높은 과학자가 자국에
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다. 

(6) 유럽합동원자핵연구기관(Conseil Europea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 

제네바에 있는 고에너지물리센터에서 유럽 16개국이 공동으로 기초과학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충돌형입자가속기
(Large Hadron Collider: LHC)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대형의 충돌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럽위원회는 옵저머로 참
가하며 1954년에 창설되었다. 

(7) 유럽우주기관(European Space Agency: ESA) 

기존의 유럽우주연구기관(ESRO)와 유럽로케트개발기구(ELDO)를 일원화한 것으로, 1975년에 유럽 11개국간의 조
약에 기초를 두고 설치되었다. 독자적인 로케트 「아리안」의 개발, 과학, 통신, 기상 등의 각 분야에서의 우주연구활동
을 하고 있다. 

(8) 에어버스 인더스트리社 

참가멤버는 프랑스의 Aero-spatiale, 독일의 Deutsche Airbus, 영국의 British Aerospace, 스페인의 CASA, 네델란
드의 Fokker, 이탈리아의 Belairbus이다.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에어버스 A-300 등을 제조하고 있다. 민간기업이지
만, 유럽의 기간산업이다. 

4. 제5차 프레임워크 

현재의 제4차 계획은 1998년말에 종료하고 이어서 제5차 프레임워크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에 걸쳐 계속된다. 
또 제5차 프레임워크계획에 기초를 둔 최초의 프로젝트는 1998년 중에 공모가 개시되며 1999년에 전반에는 실시로 
옮겨질 예정이다. 1997년 4월에 위원회에 의해 제5차 프레임워크계획의 정식 프로포잘이 채택되어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되었다. 

<프로포잘의 개요> 

「집중과 유연성」을 변혁의 표어로서 명기한다. 

·3개 중점주제 프로그램: 「생명세계와 생태계 지원」, 「이용자에게 우수한 정보사회」, 「경쟁적이고 지속가능한 성

장」 

·3개 공통적 프로그램: 「유럽의 연구의 국제적인 역할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과 참가」, 「인적가능성의 확대」 

(工業技術, 1997년 12월호) 

미국 에너지부의 공동연구에 대한 우려 

DOE(미국 에너지부)와 인텔사와의 컴퓨터칩 CRADA(공동연구개발계약)가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하원 민주당의 
네명의 의원은 이번의 DOE 최대규모의 CRADA는 미국의 기술비밀 누출로 이어지며 외국의 반도체장치메이커에게 첨
단기술을 취득케 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손상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첨단병기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DOE는 EUVL
(초자외선 리소그래피)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체결된 이 CRADA에서 DOE의 3개 연구소와 인텔 등은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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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DOE는 3,400만 달러의 일반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인텔이 리소그래피장치메이커인 일본의 N사와 네델란드 A사에게 신기술을 라이센스할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의
회의 우려가 높았다. 하원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개발된EUVL 기술을 이번의 CRADA에 의해 인텔
과 외국기업이 취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딘겔 의원 관계자는 DOE가 비밀보호강화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7년 12월호) 

아시아의 연구개발동향 

아시아는 최근 10년 동안 세계최대의 성장지역이었지만, 금년 여름부터 대혼란에 빠져 주가와 통화가 하락하였다. 아
시아의 경제성장도 둔화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수출비율은 
미국이 약 20%, 일본은 44%, 유럽은 7%이다. 다른 척도로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약 2%이지만 일본은 4.4%이다. 일본의 1990년 이후의 수출증가의 3/4은 아시아에 
대한 수출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수입감소에 의한 영향은 일본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의 신흥국은 메모리칩의 생산에 과잉투자하고 있다. 미국 연방표준이사회 의장인 그린스팬은 한국의 주가와 통
화 하락의 원인은 메모리칩 때문이었다고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16메가비트의 메모리칩의 수폿가격은 50달러에서 
10달러로 하락하여 한국의 3대 재벌이 1995년에 올린 50억달러의 반도체사업의 이익은 2년 후에는 적자로 전락하였
다. 한국의 반도체는 프로세서와 휴대전화용 칩의 비율이 낮고 메모리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메
모리칩의 비율은 반 이하이다. 아시아제국의 과학논문의 양과 질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제국의 과학논문 수
는 최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학정보협회(ISI)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국, 아시아신흥국(즉, 한국, 대
만, 홍콩, 싱가폴)의 SCI(과학문헌인용색인)에 있어서의 과학논문 수는 1989년의 약 5만건에서 1996년에는 약 9만건
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데, 1996년의 과학논문수는 약 6만건으로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 영국에 이어 제3
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중국과 아시아신흥국의 과학논문의 합계 비율은 1989년의 22%에
서 1996년에는 34%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신장이 두드러지는데, 이 기간에 과학논문 수는 약 5배가 되고 있으며, 
대만의 과학논문 수는 약 3배, 그리고 중국의 과학논문 수는 약 2배로 1996년에는 1만 2천건을 넘고 있다. 이러한 과
학논문 수의 증가는 각국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과학기술담당 
당국과 연구자는 구미의 동향에 주목하는 동시에 지역내의 인근 국가의 동향에도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내의 
경쟁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기술담당 당국은 연구의 질에 주목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발표되
는 과학논문의 수는 증가를 계속하여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논문당 인용건수로 측정되는 연구
의 질(이하 인용지수라고 한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즉 SCI에 게재되어 있는 과학논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과학논문의 인용지수는 5이상이며, 또한 과학논문의 인
용지수의 세계평균은 약 4이지만, 중국이나 아시아신흥국의 과학논문 인용지수는 1~2로 낮다. 각국별로 보면, 홍콩이 
과학논문 인용지수가 1.94로 세계순위 28위에 있는 것이 아시아신흥국 중에서는 최고이다. 일본은 과학논문 발표건수
가 세계3위에 있지만, 과학논문 인용지수는 3.18로 세계평균 보다도 낮아 세계순위 17위로 되어 있다. 아시아제국의 
정부는 연구의 양과 함께 질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연구자금의 교부와 인사관리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폴의 
분자세포학연구소장은 연구논문의 수를 경쟁하는 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질과 임팩트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
해 중국 남경대학 물리학 교수는 과학논문의 양과질은 서로 관련되는 것이며 충분한 양이 기반되지 않으면 연구의 질
의 고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7년 12월호) 

미국의 1998년도 연구개발예산 

미국 의회는 1998년(1997년 10월~1998년 9월)의 연구개발예산을 정부요구액 748억 달러 보다도 많은 760억 달러
로 결정하여 1997년도 보다 3.7% 증가시켰다(아래 <표> 참조).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2-011F.HTM (7 / 10)2006-05-09 오후 2:11:21



과학기술정책 1998.2 (통권 제107호) 011F

이것은 미국경제가 매우 호조이고 재무부에 예상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 재정적자 삭감이 추진되어 정부지출의 삭감입
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그램(공화당, 텍사스주 선출)은 민생용 연구개발예산을 향후 10년간 배증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하원 의원 루이스(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선출)는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켜 효율을 향
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예산(100만 달러)> 

유럽공동연구계획의 미국이 참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EU의 프레임워크 연구프로그램에 미국 연구자의 참가를 인정하는데 최초로 합의
하여 과학기술공동연구협정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국무차관 탈보트, EU측은 유럽연합이사회 의장 포스가 백악관에서 
서명하였다. 

미국의 연구개발담당부처, 특히 전미과학재단(NSF)이 EU의 연간 40억 달러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여, 
지금까지는 미국의 참가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되게 된 것이다. 미국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신재료에 강한 관심
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협정은 모든 과학·공학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취급 등의 틀을 정하고 있다. 

개별 실시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개시하는데에는 아직 1-2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측의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럽 연구자의 참가에 대해서는 유럽과 카나다의 공동연구협정과 같이 완전히 상
호 개방할 것을 유럽측은 희망하였는데, 미국의 기초연구계획은 이미 외국인의 참가가 개방되어 있지만 산업적 연구개
발 프로그램은 근거법에 의해 외국인과 외자계 기업의 참가를 제약하고 있는 점이 많은데, 이 협정에서도 그대로이다. 

(工業技術, 1998년 1월호) 

미국 등의 기술비밀 보호현황 

냉전후의 신국제질서에 있어 경제기술정보능력은 국력과 직결된다고 Futuris誌가 보도하고 있다. 정보의 시대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은 경제문제와 결합되게 되어 경제안전보장은 정보력에 좌우되게 되었다. 내일의 승자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가치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고 카하너 씨는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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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CIA(중국정보국)나 다른 나라의 첩보기관이 채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4단계의 첩보 사이클을 실시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즉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비교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분석하
고, 그리고 성과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CIA는 산업계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희망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CIA
의 기술은 기업간부나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첩보활동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할 것
인가? 세계적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거의 지원활동을 하지 않는 국
가도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립성이 중시되어 경쟁상대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정부는 산업계와 거리
를 두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정부도 대학도 첩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의 스웨덴 대사관은 해외의 유용정보를 스웨덴 기
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톡홀륨의 룬드대학은 세계에서 최초로 첩보기술에 관한 강좌를 설치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기술정보수집을 비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CIA는 보고하고 있는데, 프랑

스의 첩보기관은 미국에서 비합법적으로 입수한 연구개발이나 생산 데이터를 프랑스의 과학기술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카하너 씨는 에어프랑스기의 좌석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도청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 KGB(국가보안위원회)의 구성원은 해외의 경제·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구KGB의 구성원에서 제3국을 위해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하는 자도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첩보활동은 중국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기술정보

의 수집·제공에 있어서의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 이용분야에서 미국, 영국, 일본에 뒤져 있는데, 중국과 관계가 없는 합

병기업이나 지주회사를 활용함으로써 하이테크기기를 취득하여 첩보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산업계는 정보의 수집·분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의한 위법적인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첩보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또 대사관, 국무부, CIA, FBI(연방수사국) 등의 정부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와 민간기업·시민이 제공하는 정보의 집

중일원화가 요망되고 있다. 

세계의 첩보기관은 산업스파이활동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 FBI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에 의한 산업스파이사건을 
1996년에 1994년의 배 이상 취급하고 있다고 Business Week지가 보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 10월에 경제스파이활동규제법이 성립되어 기업비밀 盜取사건은 연방사건으로서 FBI가 담당하고 
형벌은 외국정부의 스파이에게는 2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외국의 민간인과 미국민 스파이에는 
그 보다 가벼운 형벌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스파이활동규제법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산업스파이를 정면에서 
다루는 법은 아닌, 간접적으로 우편이나 통신의 부정방비법과 盜品의 州際통상거래법에 의해 미국기업을 보호하고 있
었다. 그러나 귀중한 기업기밀의 도취사건 급증과 인터넷 이용에 의한 범죄의 용이화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호소되
게 되었다. 미국산업 경비협회(ASIS)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의 산업스파이사건은 1992년에 비하여 약 4배로 늘어
났다. 그리고 산업스파이사건에 의한 미국기업의 피해는 연간 250억 달러로 추정되어 있으며 세계적 대경재의 시대가 
되어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의 기밀도취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FBI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에 의한 산업스파이사건을 1996년에 800건 다루고 있는데 이는 1994년에 비하여 급증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외국정부 수뇌는 자국기업의 이익취득에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의 옐친 대통
령은 안전보장회의가 러시아 스파이가 수집한 산업·기술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집정보의 

활용절차개선을 지시하였다. 1996년에 성립된 경제스파이활동규제법이 산업스파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지는 아
직 명확하지 않다. CIA는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가 첩보활동에 적극적이고 비합법적인 활동도 포
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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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스파이활동규제법 하의 최초의 산업스파이사건은 피츠버그에서 일어났다. PPG사의 계약사원이 PPG사의 그
래스파이버의 지적재산권을 도취하여 오엔스 코닝사에게 매각을 논의하였다. 오엔스 코닝사는 수년전에 유럽의 종업
원 2명이 동사의 기업비밀을 도취한 사건에 관하여 PPG사의 협력을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즉각 PPG사에 연락하였
다. PPG사는 FBI에 통보하여 1996년 12월, FBI의 수사원이 수사를 하여 체포하였다. PPG사의 손해는 2,000만 달러
에 상당하였지만 기업비밀 도취의 형벌은 징역 15개월이었다. 

(2) 1997년 6월, 2명의 대만계 미국인이 필라델피아의 포시즌즈 호텔에서 브리스톨마이어즈스킵사의 항암제 탁솔의 
기술정보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FBI에 체포되었다. 이 약제는 개발에 수억달러가 들었는데, 1996년의 매상은 8억 달러
를 넘어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FBI에 따르면 대만계의 제지회사가 바이오테크놀로지분야에도 진입하려고 하
여 기술정보 브로커에게 접촉한 것이라고 한다. 

(工業技術, 1998년 1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박경선> 

(Tel: 02-250-307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2-011F.HTM (10 / 10)2006-05-09 오후 2:11:21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 1998.2 (통권 제107호) 011F


